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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로’ 연구

여기에 싣는 네 편의 논문은 “‘로’ 구문의 통시적 연구”라는 제목으로 

서울대학교 인문학연구원의 지원을 받은 집담회의 결과로 작성된 것이다. 
중세한국어 및 한국어문법사를 전공하는 필자들이 모여 ‘로’의 통사⋅의

미론적 성격과 형태론적 특성에 대하여 논의하였고, 지금까지 크게 주목

되지 않은 ‘로’의 문법적 양상을 네 가지 측면에서 다루고자 하였다.
‘로’는 흔히 부사격 조사로 불리며 매우 다양한 의미 기능을 보인다. 

즉, 서술어와 구문에 따라 ‘방향, 방식, 재료, 도구, 방법, 변화, 자격, 신
분, 원인’에 이르는 다양한 의미 기능을 보이는 것이다. 또한 격조사로서

의 쓰임 이외에도 ‘진실로’, ‘절대로’, ‘저절로’ 등의 부사에 나타나는 

‘로’를 확인할 수 있다. 일견 새로운 부사를 만들어 내는 파생접미사처럼 

보이는 이들 단어의 ‘로’는 어떠한 문법적 지위를 가지는 것인지 의문이 

제기된다. 이처럼 ‘로’가 보이는 형태론적⋅통사론적 다양한 양상을 설

명하기 위해서는 현대한국어뿐 아니라 그 이전 시기의 모습을 살피는 것

이 필수적이다. 이에 우리는 역사적 관점에서 ‘로’를 조망하였다.
첫 번째 논문은 이현희의 ｢‘ㄹ로’는 조사 ‘로’의 이형태인가?｣이다. 현

대한국어의 ‘걸로’, ‘뭘로’, ‘무얼로’에 보이는 ‘ㄹ로’는 조사 ‘로’의 이형

태인 것이 아니라 선행하는 명사어간의 일부임을 밝혀내었다. 그리하여 

‘거’와 ‘걸’, ‘뭐’와 ‘뭘’, ‘무어’와 ‘무얼’은 쌍형어간을 이룬다고 파악하

였다. 후자의 ‘걸’, ‘뭘’, ‘무얼’ 등은 ㄹ 말음을 가지는 명사어간 ‘말’[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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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日] 등과 동일한 음운론적인 행동을 보였다. 
정혜린⋅백채원의 ｢중세한국어 [자격]의 ‘로’ 구문에 대한 연구｣는 조

사 ‘로’의 [자격]의 의미 기능에 주목한 논의이다. 이때의 [자격]이란 주

어나 목적어의 신분 및 지위, 명성, 명칭, 두드러진 속성 등을 가리킨다. 
이 연구에서는 중세한국어 시기 [자격]의 의미를 나타내는 ‘NP로’의 다양

한 양상을 검토하고, [자격]과 유사한 의미를 나타내는 ‘NP로’에 대해서

도 설명하였다.
세 번째 논문인 김한결⋅장고은의 ｢‘날로’, ‘세세로’ 유형 부사의 역사

적 연구｣는 앞서 언급한 ‘로’의 네 가지 성격 중 어휘화한 단어의 일부인 

‘로’에 대한 연구이다. [시간의 반복]을 의미하는 ‘X로’ 유형의 ‘날로, 달
로, 로(> 해로)’와 ‘XX로’ 유형의 ‘대대로, 때때로’ 등을 분석 대상으로 

삼아, 이들이 ‘NP로’의 투명한 통사적 구성으로부터 의미의 변화를 겪으

면서 하나의 어휘로 어휘화를 겪는 역사적인 변화 과정을 밝혔다.
마지막 논문은 김태우의 ｢중세한국어에서 목적어에 결합하는 ‘로’에 

대하여｣이다. 이는 일부 [대상]에 결합하는 ‘로’에 대하여 그것이 쓰인 

문맥과 중세한국어 언해 문헌의 원전인 한문 원문과의 대응을 면밀히 살

폈다. 이를 통해 언해문의 ‘로’가 한문 원문의 ‘以’와 유의미하게 대응한

다는 점과, 전치된 목적어의 유무도 주요한 변수임을 확인하였다.
네 편의 연구에서 우리는 한문 원전과의 대조에도 주의를 기울였다. 

원문을 번역한 중세한국어나 근대한국어 시기의 언해 문헌이 가지는 특

성상 한문 원문과의 연관성을 떼어 놓을 수 없다. 이번 특집에서 지면 

관계상 ‘로’의 복잡다단한 문법적 양상을 총체적으로 다 다루지는 못하

였다. 다만 ‘걸로’ 및 ‘거로’의 ‘로’, [자격], [시간], [대상]의 ‘로’ 등 현대

한국어에서 연구가 상대적으로 미진한 ‘로’의 양상을 역사문법적 관점에

서 주목해 보았다. 이를 통해 그 복잡한 실체를 파악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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